
1919년 ‘의리적 구토’ 이후
100년, 한국영화가 새로운 역사를
써가고 있다. 26일 오전(이하 한

국시간) 막을 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
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‘기생충’(제작 바른손이앤
에이)이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면서다.

봉 감독과 주연 송강호는 이날 프랑스 칸의 뤼미
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황금종려

상을 안았다. 봉 감독은 ‘기생충’이 꺎큰 영화적 모험
이었다꺏면서 꺎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
다꺏며 스태프와 “함께해준 위대한 배우들에게 감사
드린다”고 말했다. 송강호는 “인내심과 슬기로움과
열정을 가르쳐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
께 영광을 바치겠다”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.

‘기생충’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
등 경쟁부문 심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수상의 영
광을 안았다. 켄 로치의 ‘쏘리 위 미스드 유’, 장 피
에르·뤼크 다르덴의 ‘영 아메드’ 등 거장들의 신작
등 20편과 경연했다. 가난한 집안과 부잣집 가족 이
야기를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그려 극찬
을 받아왔다.

이냐리투 감독은 ‘기생충’이 “심사위원단의 마음
을 사로잡았다. 전 지구적 삶과 연관 있는 이야기를
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렸다”고 평가했다. 전찬
일 영화평론가는 “‘버드맨’과 ‘레버넌트:죽음에서
돌아온 자’로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수상한 이냐리
투 감독이 심사위원장인 점이 주효했다”며 “그처럼

봉 감독도 개인의 드라마로 사회적 공기를 불러일으
킨다”고 짚었다.

‘기생충’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‘시’(각본상) 이
후 9년 만의 칸 국제영화제 본상 수상 성과다.
2013년 문병곤 감독의 ‘세이프’가 단편 경쟁부문 황
금종려상을 받은 뒤 한국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 무
대에서 다시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. 또 지난해 일
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‘어느 가족’에 이어 아
시아영화가 2년 연속 최고 영예를 안았다.

영화계는 이를 100년의 한국영화가 이제 새로운
길에 들어섰음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
봉준호 감독은 “우리 역사에는 위대한 감독들이 있
다”면서 “한국의 마스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
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“매우 영예로
운 일”이라면서 “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열
두살 시절부터 꾼 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
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”며
봉 감독의 수상을 축하했다.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

장관도 이날 봉 감독과 통화해 축하를 전했다.
한편 이번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 마티 디옵 감독

의 ‘아틀란티크’, 남녀주연상은 ‘페인 앤 글로리’의 안
토니오반데라스와 ‘리틀조’의에밀리비샴,감독상은
장피에르·뤼크다르덴형제감독이각각수상했다.

▶ 관련기사 2·3면심사위원 9명만장일치…경쟁작 20편제쳐
심사위원장 “빈부양극화유머러스하게담아”
봉감독 “함께해준위대한배우들에게감사”
문재인대통령 “꿈이룬봉감독자랑스럽다”

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
칸(프랑스)｜gofl1024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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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준호,한국영화 100년 새역사열다
꺋기생충꺍,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 꺋황금종려상꺍…한국영화 사상 첫 수상

시즌 7승에 결승타까지, 북치고 장구 친 류현진 ▶ 4면 꺋사딸라꺍 아저씨 김영철이 다시 뜨는 이유 ▶ 13면

황금종려상 칸 국제영화제가 경쟁부문
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과 그 감독에게

주는 상.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의 상징인 아
열대식물 종려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. 트로피
에 새겨진 로고의 잎사귀 형상도 종려나무를 본
뜬 것이다. 1975년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
가 기존의 그랑프리를 개칭해 수여하고 있다.
독일 베를린(황금곰상), 이탈리아 베니스(황금
사자상) 국제영화제도 칸처럼 별도의 최고상 명
칭을 쓰고 있다.

‘영광의 두 얼굴!’ 26일(한국시간) 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‘기생충’의 주역 봉준호 감독(왼쪽)과 송강호가 공식 포토콜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트로
피를 내보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. 칸(프랑스)｜AP·뉴시스


